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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영종 시 늙은 배의 꿈제주바다와 문학

바다를 읊은 시인들이 많지만, 대

개 바라보는 대상이거나 현실 너

머 상상의 발현과 닿아있다. 그는

다르다. 배에서 기계를 다루며 바

다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나날

을 시로 품었다. 1978년 월간문

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

왔고 데뷔 32년 만에 첫 시집 물

의 법문 (2010)을 냈던 제주 문

영종(1955~ ) 시인이다.

그는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동안 외항선을 탔다. 시인으

로 발디뎠던 해를 헤아려보니 오

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선상생활

을 막 시작했거나 그 직전이었던

것 같다. 바다가 그의 시를 낳았

을지 모른다.

시집은 4개의 장으로 짜여졌는

데 바다와 바다가 아닌 것에 대한

노래로 나누어도 될 듯 싶다. 나

의 잠속의 바다는 을 시작으로

눈뜨면 망망대해 바다 밖에 보이

지 않았을 어느 시절이 흩어져있

다. 바다를 닮아가듯, 바다에 닳

아지듯 그에 대한 심상이 곳곳에

드러난다.

나를 끌고 다닌 바다여/ 그 숱

한 기억들 기억 속에 묻혀/ 너무

오래 출렁거렸구나 이제는/ 깊이

조차 알 수 없는 그대/ 가슴 속에

닻 내려/ 한 점 기억으로 떠 있게

해 다오 ( 늙은 배의 꿈 중에서)

물 끝에 수장해 달라는 늙은

배 는 지금은 바다를 떠나온 시

인의 상황이면서 나이든 현실을

빗대는 말이다. 싱싱한 하루 하

루 는 과거가 되었고 그래서 기

억 이란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어느덧 밤바다 캄캄한 현실에

놓인 시인은 자그만 물너울에도

무력하게/ 뒤뚱거리는 나 ( 바다

떠돌이의 노래 )가 되어버렸다.

멀리서 바라보는 바다는 낭만이

지만 가까이서 보면 치열한 싸움

터다. 뱃일을 하는 이들의 시선을

따라가보자.

바다는 가까이서/ 아냐, 멀리서

바라보기야/ 쇠냄새 나는 배에선

혀가 말라, 언제나/ 먼 공간을 꿈

꾸는 바다지/ 몸 속의 물이 출렁거

려/ 물소리가 닫힐 적마다/ 배가

머리를 숙이고/ 빛 속에서 만나 물

무늬로 모여드는 기억 ( 수부수첩

(水夫手帖) 중에서)

험한 바다는 또 다른 생의 교

과서다. 둥둥 떠 바다에/ 온 몸

풀어 물결에/ 온 바다 떠돌아다

니며/ 거센 물결에 부딪쳐 바스

러지며/ 바닷살과 같아지며/ 물

빛에 취해 온 몸/ 상처도 아픔도

/ 물이 되는 사랑 ( 해파리를 위

하여 전문)을 배웠다.

등단작인 물빛아이 에서 바짓가

랑이로 물구나무 서는 바다를 보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없

지만 끝간 데 없는 그 존재감은 어

른이 된 그 시적 화자를 다시 일으

켜 세운다. 밀려오는 산 같은 파도

에 배는 번번이 비명을 지르지만

물결이 꿈틀대는 한 피할 수 없다.

생사를 가르며 건너온 물길 쪽 하

늘은 때가 되면 맑아진다. 다시 세

찬 물살이 닥쳐도 그것들은 언젠가

뒤로 물러날 거라는 걸 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노을지는 포구에 쉬고 있는 어선들. 문영종 시인이 등단 32년 만에 내놓은 시집 물의 법문
에는 직접적 바다 체험을 기반으로 쓰여진 시편들이 흩어져있다.

가을, 제주의 오름은 은빛 물결의 억새로 장관을

이룬다. 억새는 가을 끝자락에 갈수록 더 절정으

로 치닫는다. 제주에서 억새 명소를 말할 때 빼놓

을 수 없는 곳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

굼부리다. 오름 전체가 억새로 일렁이고 병풍처럼

펼쳐진 오름 능선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산에 생긴 구멍(굼)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굼부리는 화산체의 분화구를 이

르는 제주말이다. 산굼부리는 제주의 경치를 아름

답게 담아낸 영화 연풍연가 의 촬영 장소로도 유

명한 데, 당시 화면에 등장한 드넓은 억새 군락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산굼부리에는 분화구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

는 탐방로가 코스별로 4곳이 조성돼 있다. 억새

로 사방이 포위된 탐방로는 비교적 평탄해 노인

과 어린이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

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인

증샷을 찍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억새

밭 안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전망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함께,

정상을 알리는 정상석이 세워져 있다. 정상에 오

르면 탁 트인 가을 풍경에 더해 웅장하게 펼쳐진

분화구를 내려다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지질, 생태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오름은 봉긋한 화산체가

있어 마치 대접을 엎어 놓은 듯한 모양이지만 산

굼부리는 정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

를 마르형 분화구라고 하는 데, 마르형은 국내에

서 산굼부리가 유일하다.

분화구 정상부 둘레는 약 2㎞, 분화구 바닥 넓

이는 2만6000여㎡에 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차장에서부터 분화구까지의

높이가 약 30m인 데 반해 정상에서부터 분화구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130m에 달한다는 것이다.

깊이로 따지면 백록담 화구(115m)보다 더 깊다.

야트막한 오름일 것이라고 생각한 탐방객들이 정

상에 오른 후 웅장한 분화구의 모습에 깜짝 놀라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굼부리는 그동안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분화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하에 있

던 마그마가 지각변동 등의 이유로 새어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이후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함몰형 분화구가 생성됐다는 연구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굼부리 분화구는 신비로운 생태계까지 탄생

시켰다. 분화구 안에는 난대, 온대성 수목이 공존

하고 있다. 분화구 내부 높이에 따라 태양이 비치

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다르기 때문인 데 일조량

이 적은 북쪽 사면에는 난대성 식물이, 일조량 많

은 남쪽사면에는 온대성 식물이 자란다.

시간만 잘 맞추면 이런 산굼부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설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 산굼

부리 해설 프로그램은 화요일을 제외한 매주 오전

9시30분 10시30분, 오후 2시 3시 4시 등 모두 5

차례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핫플레이스 (55) 산굼부리

국내 유일 마르형 분화구를 지닌 산굼부리.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시 산굼부리에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아 은백색 억새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